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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교환관계가 창업만족과 몰입 그리고 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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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창업자가 자신이 가진 사업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때 창업자 주변의
도움은 성공적인 창업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창업자의 동료, 창업지원기관, 창업멘토와의 교환관계
가 창업자의 만족과 몰입 그리고 성과에 주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대구지역에서 기술창업을 한 창업자를 대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창업동료 및 창업멘토와의 교환관계는
창업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멘토와의 교환관계는 창업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만족은 창업몰입과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창업지원기관
과의 교환관계는 창업만족과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기한을 지니는
지원보다는 창업을 함께한 동료나 조언을 해주는 멘토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창업지원기관의 역
할도 동료나 멘토의 역할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Abstract  When a founder starts a business with his or her own ideas, he or she faces many unexpected
difficulties. Several people or agencies may come to the assistance of the founder and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start-up. From this perspective,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exchange
relationships with entrepreneurs' colleagues, start-up support agencies, and start-up mentors on the 
entrepreneurs' satisfaction, engagement, and performance. The results of collecting data on the founders 
of technology start-ups in Daegu and subsequent statistical analysis were: First, the exchange 
relationship between start-up colleagues and start-up mentors has a positive impact on start-up 
satisfaction. Second, the exchange relationship with an entrepreneurship mentor has a positive impact 
on entrepreneurship immersion. Third, satisfaction with start-ups has a positive impact on start-up 
immersion and start-up performance. However, the exchange relationship with start-up support 
agenci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satisfaction and immersion of start-ups. This suggests that
the role of colleagues and mentors who offer advice to start a business is more important than 
temporary and limited support. The role of the start-up support agencies is as important as that of 
colleagues and men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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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오늘날 경제
성장을 주도할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성장주도의 중심에 있었던 대기업들
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창업기업은 급변
하는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역동적인 환경변화의 틈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을 탐색하여 이를 실현하는 효과도 가지기 때문이다. 정
부에서도 창업기업이 가지는 이러한 장점을 이해하고 기
술혁신 기반의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
끼지 않고 있다[1]. 

정부의 입장에서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
동력으로, 창업가들에게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실현하여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관심을 받고 있
다[2-4]. 그러나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화
한 창업기업은 대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과 비교할 때 
인적·물적자원의 한계와 함께 사업화의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많은 창업가들이 창업을 통해 목적한 바를 이
루고자 하지만 2017년 기업생멸행정통계(국가통계포털, 
http://www.kostat.go.kr)에서 보듯이 창업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3%, 5년 생존율은 28.5%로 나타나 있다. 
특히 창업초기 시장진입의 실패, 매출부진, 자금경색 등
으로 인해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3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창업자가 전체의 41.5%에 이를 정도로 창
업기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여 성장하는 데는 많
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창
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의 완화와 
폐지를 포함한 펀드 조성과 자금 및 교육, 공간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창업에 실패한 창업자의 재도전을 지원하
는 등 창업 전주기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창업기업은 환경의 불확실성, 경쟁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사업화로 성공하기까지 많은 위험요소를 안
고 있다. 따라서 창업기업이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고 시
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요구된다[5]. 창업자가 가진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제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마련, 아이디어를 시작품
과 시제품과 같은 유형화된 제품과 서비스로의 전환, 시
장반응의 탐색, 창업공간의 마련, 마케팅을 포함한 판로
의 개척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창업자가 혼자서 감당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창업기업에게 
정부나 지자체를 포함한 창업지원기관이나 창업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창
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6]. 이러한 창업지원기관은 창업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의 잠재력을 평가하여 이들이 창업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
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7-9]. 

창업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성공시키기 위
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분야 등에서 지원하는 
도움이 필수적이며,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이어
줄 적절한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동반자는 
창업기업을 함께 영위할 동료일 수도 있고, 멘토나 창업
지원기관 혹은 투자자일 수도 있다. 창업자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창업자에
게 있어 기업가정신의 중요성[1], 액셀러레이터나 엔젤투
자자의 필요성과 역할[10,11] 등에 관한 연구가 학문적 
혹은 실무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동안의 연
구는 창업자의 특성이나 창업자를 둘러싼 투자자의 역할
에 관한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창업자를 도와줄 동
료, 멘토, 창업지원기관 등 동반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창업동반자는 창업자의 시행
착오를 줄여주거나, 창업의 전후방에 요구되는 자원의 네
트워킹으로 기술이나 자금 혹은 판로 등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창업자가 좌절할 때 힘이 되어주
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성공에 창업
동반자의 행동과 역할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며,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본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인사조직분야
에서 깊이 있게 연구되어온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 
: Leader-Member Exchange) 이론을 적용하여 창업자
와 창업동료, 창업자-창업지원기관, 창업자와 멘토 간의 
교환관계가 창업에 대한 만족과 몰입 그리고 성과로 이어
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이론적으로 
교환관계에 관한 이론을 창업기업에 적용하고, 실무적으
로 창업기업이 성공하는데 교환관계를 구성하는 각 차원
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확인하여 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떠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교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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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호 호혜성에 기초하여 구성
원의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예측한 Blau[12]의 사회교
환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사 조직분야, 마케
팅 등 조직경영의 다양한 분야 및 산업군으로 확대되어 
연구되고 있다. 인사조직분야에서는 주로 리더-구성원간 
교환관계(LMX)와 조직-구성원간의 교환관계를 의미하
는 조직후원인식(POS :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마케팅분야에서
는 LMX와 POS에 더하여 고객-구성원간 교환관계
(CMX : Customer-Member Exchange) 등으로 확대
되고 있다[13]. 

LMX의 발전과정모형에서 리더와 구성원은 서로의 특
성에 근거하여 상호작용하게 된다[14]. 즉, 리더는 구성
원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구성원의 역할수행 태도와 결과
에 따라 행동하며, 구성원 또한 리더의 역할부여의도와 
역할수행결과에 대한 리더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데 각자의 지각에 따라 이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 사
회교환이론[12]에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강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상호 호혜에 대한 믿
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리더와 구성원은 각자의 이익뿐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에도 관심을 가지며, 나아가 상대
방의 이익을 더 배려하기도 한다. 

Liden et al.[14]의 연구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긍정
적인 LMX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만족과 몰입 그
리고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Bezuijen et 
al.[15]의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LMX가 각자 자신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실증적인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리더와 구
성원이 인식한 LMX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더 많이 형성하고, 서로간의 교류가 잦아져 행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16]. 결국 리더와 구성
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신뢰관계가 서로간의 이
해와 배려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스트레스
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관계품질 : 만족과 몰입
관계품질은 관계의 강도에 대한 총체적 평가로 관계성

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7]. 관계마케팅의 한 
차원으로 연구되고 있는 관계품질은 고객이 제품이나 서
비스를 제공받는 동안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공간이 주는 분위기 등 다양한 차원에
서 형성될 수 있다. 관계품질이 기업에게는 강력한 고객

충성도를 유발하는 선행요인으로써 매출의 증대와 긍정
적인 구전효과, 고객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객에게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인식을 하
게 됨으로써 사회적, 심리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긍정
적인 관계품질이 형성된 고객은 공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직원의 행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어 불
확실성을 낮게 지각하고 익숙함이나 편안함을 통해 지속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인이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관
계품질은 일시적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계에
서 형성되며, 상호간의 이해를 통해 관계의 강도를 높이
게 되고 나아가 높은 전환비용을 인식하게 만들어 서로
에게 고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8].

관계품질의 구성차원은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
기는 하나 만족, 신뢰, 몰입과 같은 변수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Crosby et al.[19]은 만족과 신뢰를 관계품
질의 구성요소로 연구하였으며, Morgan and Hunt[17]
는 몰입이 관계의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관
계의 형성은 상호 몰입에 의해 구축된다는 것을 주장하
였다. 또한 De Canniere et al.[20]는 관계품질을 측정
하는 만족, 신뢰, 몰입이 서로 결합된 상태에서 상호 영
향력을 행사하여 결합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3 창업성과
경영은 조직이 의미있는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

으로 성취하기 위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조직의 
일을 계획, 조직, 지휘,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
다[21]. 따라서 기업의 성과는 조직이 설정한 목적을 달
성하였는가에 대한 척도로 생산적 활동의 결과에 따라 
얻어지는 총수익으로부터 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을 차
감한 잔액의 차이를 의미한다[22]. 이러한 성과에 대한 
평가는 조직이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와 같
은 과거 경영활동에 대한 반성과 미래 목표설정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창업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성과는 그 기업이 추구한 
다양한 경영활동의 결과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특정한 경
영활동을 통해 성과를 유추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연구가 
Kaplan and Norton[23]이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
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균형성과표에 
관한 이론이다. 재무적 성과에 나타나는 지표가 과거정
보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습과 성장, 내부프로세스, 고객차원과 같은 당장 
재무적 성과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미래 기업의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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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성과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척도들을 성과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맥을 함께하여 창업기업은 창업자가 자신을 포함
한 창업동료, 주변인들의 도움을 통해 사업을 영위해 나
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매출액 등과 같
은 재무분석 지표에 기초하여 창업성과를 논의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특히 창업기업은 창업 후 7년을 지
나지 않은 기업으로 비즈니스모델의 정립, 제품과 서비
스의 개발과 고도화, 사업의 방향전환 등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계량화된 재무적 지표
를 통한 성과보다는 창업자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Mahmood and Norshafizah[24]는 창업의 경우 창업
자가 자신이 사업화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바를 달성해 
나가고 있는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과 가설
교환관계에 관한 연구가 이론과 실무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 분야에 대한 
교환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
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환관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발하고,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창업자 입장에

서 요구되는 교환관계로 창업자의 동료, 창업지원기관, 
멘토와의 교환관계를 중심으로 하였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에 뜻을 같이하
고 의기투합하여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동료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창업에서 동료는 사업 아이디어
를 함께 고민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기
도 하고,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완성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또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성
공적으로 진입시키기도 하고 시장을 확대하는데도 필요
하며, 창업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재무적인 측면에
서 도움이 되기도 한다.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직
면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헤치고 나갈 동료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창업자는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만
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창업지원기관은 창업자가 아이
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
원과 함께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 창업
자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해주는 사업에
서부터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마케팅 및 판로개척, 투자
유치, 해외시장진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창업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절한 사업화 지원은 소위 일컫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도약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창업자가 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창업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 창업의 절차, 창업자가 
가진 아이디어의 사업화 방법, 자금, 네트워킹 등의 정보
가 부족할 수 있는데 창업멘토가 이러한 활동을 도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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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surement

Colleagues
Exchange 

Relationship
[14]

ex1 Start up colleagues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business.
ex2 Start up colleagues' efforts are of great help 
to business. 
ex3 Start up colleagues' efforts are effective. 
ex4 Start up colleagues play a leading role and 
share responsibility.

Support
Agencies
Exchange

Relationship
[14]

ex5 Start up-support agencies play a crucial role 
in the success of supporting business.
ex6 Start up-support agencies are of help to the 
success of supporting business. 
ex7 Start up-support agencies work effectively 
with supporting business. 
ex8 Trust in start up-support agencies can lead 
to the success of supporting business.

Mentors
Exchange 

Relationship
[14]

ex9 I need mentors for business.
ex10 The relationship with mentors is of great 
help to business. 
ex11 Mentors meet my needs in business. 
ex12 Mentors propose the desirable direction of 
my business. 

Satisfaction
[19]

rq1 I think it is good to start this business. 
rq2 This business gives me pleasure.
rq3 I take delight in this business.
rq4 I am proud of myself for starting this 
business.

Emotional 
Engagement

[17]

rq5 I am committed to the success of this 
business. 
rq6 I put my career on the line in this business. 
rq7 I think a lot about how I make this business 
a success.
rq8 I get more interested in my business in the 
process of business. 

Performance
[24,25]

suc1 My business is successful at the present 
stage. 
suc2 This business obtains desirable results at the 
present level.
suc3 This business obtains desirable results as 
planned.

Table 1. Measurement

수 있다. 풍부한 경험이 있는 멘토가 위기상황에서 타개
가 절실한 스팟성 애로지원에서 창업기획자로서 사업의 
전과정을 도와주고 대외적인 네트워크까지 도와준다면 
창업자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조력을 얻게되는 것이다. 

한편, 창업자의 창업만족은 계속사업을 영위할 수 있
는 유인이 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창업동료, 창업지원
기관, 창업멘토와의 교환관계에 따라 창업만족과 몰입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창업에 만족한 창업자는 
창업활동에 더욱 몰입하게 하며, 창업만족과 창업몰입은 
창업자가 기대한 수준의 창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상에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업자와의 
교환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을 동료, 창업지원기관, 멘토
로 구성하고 이들과의 교환관계가 창업에서의 교환품질 
즉, 창업만족과 창업몰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성과와
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창업자의 교환관계, 만족과 
몰입 그리고 성과간의 관계를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으
로 나타내고 이에 관한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1. 창업자의 교환관계는 창업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이다.

  가설 1.1 창업자-창업동료의 교환관계는 창업만족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2 창업자-창업지원기관의 교환관계는 창업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3 창업자-멘토의 교환관계는 창업만족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창업자의 교환관계는 창업몰입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이다.

  가설 2.1 창업자-창업동료의 교환관계는 창업몰입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2 창업자-창업지원기관의 교환관계는 창업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3 창업자-멘토의 교환관계는 창업몰입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창업만족은 창업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창업만족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5. 창업몰입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과 가설은 통계적인 방법

에 의해 실증적인 방법으로 검정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를 검토하여 이 연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의 
당위성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제안한 변수의 측정
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인정된 구조화
된 측정도구를 창업자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문항을 정제
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는 교환관계는 Liden et al.[14]의 연구를 인용하였고, 
관계품질의 창업만족은 Crosby et al.[19], 정서적 몰입
은 Morgan and Hunt[17]의 연구를 활용하였다. 그리
고 이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된 성과는 Mahmood 
and Norshafizah[24]와 Hooley et al.[25]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질문지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문지는 
측정도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높으면 7점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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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Ratio

Sex
Female 92 44.66
Male 114 55.34
Sum 206 100.00

Grade

Grade(2yr) 27 13.11
Grade(4yr) 107 51.94
Graduate school 52 25.24
Sum 206 100.00

Age

20 less 29 14.08
30 less 61 29.61
40 less 63 30.58
50 above 53 25.73
Sum 206 100.00

History

3year less 131 63.59
5year less 48 23.30
7year less 27 13.11
Sum 206 100.00

Industry

Manufacture 72 34.95
Service 80 38.83
ICT 47 22.82
Others 7 3.40
Sum 206 100.0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data

으면 1점에 가깝게 응답하도록 하는 7점 서열척도로 구
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창업자들의 수준에서 이해하
고 응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K-ICT창업멘토링
센터 전문가 3명으로부터 사전에 확인하였다. 

통계적 검정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대구창업포럼협회
에서 주관하는 창업특강, 오픈멘토링에 참여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창업특강 및 오픈멘토링을 하는 과정
에서 연구자가 자료수집의 취지를 설명하고 창업자들로
부터 설문응답을 받았으며, 2021년 2월부터 2개월간 3
개의 행사로부터 수집하였다. 전체 300부의 설문지를 배
포하여 234개의 자료를 회수하였으며, 이 가운데 설문을 
끝까지 완성하지 않았거나, 하나의 번호에만 집중적으로 
응답하는 등 응답의 성실도가 낮은 설문지는 제외하고 
206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4. 실증분석

4.1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 학력, 연령대, 창업업

력, 업종을 조사하였다. 성비는 남성이 55%(114명), 여
성이 45%(92명)의 분포를 보이고, 학력별로는 4년제 대
학졸업이 52%(107명), 대학원 25%(52명) 그리고 2년제 

대학졸업이 13%(27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
대를 합쳐 60%(124명)이었고, 50대 이상이 25%(53명) 
그리고 20대가 뒤를 이었다. 창업기업은 창업을 한지 7
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업력을 살펴보면 창업초기인 
3년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63%(131명)으로 가장 많았
고 5년 이하가 23%(48명), 7년 이하가 13%(27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39%(80명), 제조업이 
35%(72명), ICT가 23%(47명) 그리고 기타가 뒤를 이었다.

4.2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수집된 자료가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정하기에 적합한

가를 분석하기 위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확인요인분석에서 창업자-동료 교환관
계의 네 번째, 창업자-지원기관 교환관계의 세 번째, 그
리고 성과의 세 번째 측정도구가 요인부하량 0.50 이하
로 나타나 이들 측정도구를 제외한 후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확인요인분석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0.80 이상으로 검정통계량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Hair et al.[26]이 제안한 기준인 0.60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요인부하량을 이용한 복합신뢰성
의 분석에서는 창업자-동료 교환관계가 0.93, 지원기관 
교환관계가 0.92, 멘토 교환관계가 0.93, 창업만족이 
0.96, 창업몰입이 0.94, 성과가 0.91로 Hatcher[27]가 
제안한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0.80 이상의 값을 보
여주고 있다. 평균분산추출계수 또한 Fornell and 
Larcker[28]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0.50 이상으로 창업자-동료 교환관계가 0.82, 지원기관 
교환관계가 0.79, 멘토 교환관계가 0.79, 창업만족이 
0.86, 창업몰입이 0.78, 성과가 0.85로 나타났다.

확인요인분석에 대한 적합도는 =378.81(155), 
=2.44(기준: 3 ~5 이하), GFI=0.85(기준: 
>0.80~0.90), AGFI=0.80(기준: >0.80), CFI=0.95(기
준: >0.90), RMSEA=0.08(기준: <0.08 혹은 <0.10)로 
나타났으며, 이는 Hair et al.[26], Hatcher[27]의 저서
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자료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계수와 
평균분산추출계수의 제곱근값을 비교하였다. Fornell 
and Larcker[28]는 상관관계계수가 평균분산추출계수
의 제곱근값보다 낮게 나타나야 판별타당성이 인정되는
데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관관계계수가 평균분
산추출계수의 제곱근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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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Estimate t-value CR AVE

Colleagues 
Exchange 
Relationship

ex1 0.894 -　
0.933 0.823ex2 0.937 20.884

ex3 0.889 18.819

Support Agencies
Exchange 
Relationship

ex5 0.883 -
0.919 0.790ex6 0.941 19.807

ex8 0.840 16.223

Mentors
Exchange
Relationship

ex9 0.800 -

0.937 0.789
ex10 0.918 15.989
ex11 0.934 16.391
ex12 0.894 15.349

Satisfaction

rq1 0.906 -

0.961 0.860
rq2 0.959 25.212
rq3 0.949 24.404
rq4 0.894 20.477

Engagement

rq5 0.912 　-

0.940 0.797rq6 0.856 18.372
rq7 0.881 19.677
rq8 0.921 22.194

Performance
suc1 0.922 　-

0.910 0.835
suc2 0.906 14.444

Table 3. Confirmation factor analysis

　 (1) (2) (3) (4) (5) (6)
(1) 0.907* 　 　 　 　 　

(2) 0.528 0.889* 　 　 　 　
(3) 0.578 0.738 0.888* 　 　 　

(4) 0.688 0.614 0.699 0.927* 　 　
(5) 0.661 0.623 0.714 0.888 0.893* 　

(6) 0.509 0.319 0.352 0.603 0.586 0.914*

*  
(1) Colleagues Exchange Relationship, (2) Support Agencies
Exchange Relationship, (3) Mentors Exchange Relationship, (4) 
Satisfaction, (5) Engagement, (6) Performance

Table 4. The result of discriminant Validity

4.3 연구모형과 가설의 검정
이 연구에서 제안한 창업자와 동료, 창업지원기관, 창

업멘토와의 교환관계가 관계품질로 제시한 창업만족과 
창업몰입 그리고 성과로 이어지는 관계를 검정하였다. 

제안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

=388.19(158), =2.46, GFI = 0.85, AGFI = 
0.80, CFI = 0.95, RMSEA = 0.08로 앞서 확인요인분
석에서 제시한 적합도의 기준값들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창업자의 교환관계가 창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창업자-동료 교환관계의 영향력은 0.390, 창업자-
멘토 교환관계의 영향력은 0.467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만, 창업자-지원기관
의 영향력은 0.121이나 관측유의수준이 0.109로 통계적
인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창업자의 교환관계가 창업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
자-멘토 교환관계가 0.171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그 외 동료 및 창업지원기관의 
영향력은 각각 0.054, 0.038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
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 관계품질로 구성한 창업만족과 창업몰입
의 관계는 영향력의 크기가 0.678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관계품질과 성과의 관계에서 창업만족이 성과에 미치
는 영향력은 0.493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창업몰입과 성과의 관계는 0.288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Path Esti-
mate t-value

Exchange
Relati-
onship

colleagues → Satisfaction 0.390 6.435**

support 
agencies → Satisfaction 0.121 1.603

mentors → Satisfaction 0.467 4.441**

colleagues → Engagement 0.054 1.101
sport

agencies → Engagement 0.038 0.676

mentors → Engagement 0.171 2.118*

Satisfaction → Engagement 0.678 10.395**

Satisfaction → Performance 0.493 2.631**

Engagement → Performance 0.288 1.439

* p<.05, ** p<.01

Table 5. Hypotheses test result

이 결과에 의하면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 먼저 창업
자는 창업을 함께 시작한 동료와의 교환관계에서 만족을 
지각하고 있으며,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즐겁
고 만족스럽게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둘째, 창업
자-멘토의 교환관계는 창업만족과 창업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창업멘토가 주는 오랜 경험을 통한 노하
우는 창업자로 하여금 만족하게 함과 동시에 사업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한다. 창업자에게 창업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직면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사업의 성과에 긍정
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다양한 조언들이 창업자로 하여
금 만족과 사업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창업지원기관과의 교환관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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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창업지원기관은 각종 사업을 통
해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아이디어를 사업화
가 가능하도록 발전시키거나, 비즈니스모델의 수립, 인
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교육, 컨설팅, 시제품제작, 마케
팅 및 판로개척, 글로벌시장 진출 등 창업에서 요구되는 
전체적인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자와의 교환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결
과로 나타난 것은 동료나 멘토에 비해 유대감이 낮은데
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5. 결론

기술기반의 창업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산업
을 주도할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산업
을 주도해온 대기업들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며, 이들 
대기업에만 의존해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한계
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에서는 창업지원을 확
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창업기업은 중소, 중견, 대기업에 비해 태생
적으로 인적, 물적자원의 한계를 가지고 시작한다. 따라
서 창업기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창
업자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지원이 필수적이
다. 기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창업자에게 기업운영
의 기본적인 지식, 죽음의 계곡에 대한 극복과 성장에 이
르기까지 입체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창업자가 가
진 아이디어를 정제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기까지 
기술과 자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마케팅을 포함한 판
로개척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과
정에서 창업자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창업에 만족하
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업동료, 창업지원기관, 
멘토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역할
이 초기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죽음의 계곡을 슬기
롭게 헤쳐나가 성장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
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창업자를 둘러
싼 이해관계자와의 교환관계가 창업자의 만족과 창업에
의 몰입 그리고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창업자와 동료 그리고 창업자와 
멘토의 교환관계는 창업만족에, 창업자와 멘토의 교환관
계는 창업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창업자의 창업동료는 계속기업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 있다. 창

업을 하면서 겪게되는 복잡하고 어렵고 예기치 못한 환
경에서 창업동료는 심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큰 힘이 
된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창업자를 도와주는 
멘토는 일시적으로 겪는 애로를 해결해주는데서부터 사
업의 시작부터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성장하는데 해결
사의 역할을 감당한다. 먼저 사업을 시작했던 경험을 토
대로 자신이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이나 노하우, 멘토가 
보유한 네트워크 등 선배기업가로서, 자문가로써 창업자
와 함께할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창업자는 창업만
족과 창업몰입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교환관계를 구성하는 동료, 창업
지원기관, 멘토는 창업자가 창업사업을 영위하는데 도움
이 되는 동반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기관
과의 교환관계가 창업만족과 창업몰입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통계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는 창
업지원기관과의 교환관계가 연속성이나 친밀감과 같은 
부분에서 창업동료나 창업멘토와의 교환관계보다 다소 
낮기 때문으로 인식된다. 창업지원기관에서 지원하는 사
업은 대부분 당해연도 지원에 그치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해나가는 창업동료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멘토
와 달리 지원의 기한의 정함이 있다는데서 기인한 결과
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창업자가 어떤 동료들과 창업
을 해야하는지, 그 동료는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가이드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업지원기관은 창업자를 위
해서 어떤 액셀레러이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리고 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멘토는 어떤 역할을 해야하
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창업
자의 역량이나 환경 그리고 영위하고자 하는 산업의 영
역 등에 따라 교환관계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나 보
편적인 차원에서 창업지원기관의 역할이나 지원프로그램
의 개발, 정책적 지향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창업과 관련한 컨설턴트
나 멘토의 양성과정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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